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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It was well documented that preschool teachers have experienced very high psychological burnout. For this reason, a number of studies have investigated and found variables related to burnout. However, little study has been conducted to develop program which is designed to prevent burnou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preschool teachers’ needs for burnout prevention program. Another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investigate whether or not the needs for burnout prevention program are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burnout. Three hundred preschool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completed Maslach Burnout Inventory and Needs Inventory for Burnout Prevention Program.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The analyses revealed that needs for burnout prevention program were different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burnout. Finally,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on program development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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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최근 보육통계에 의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686,000명이었으나, 2010년에는 1,279,910명으로 증가하였고, 가장 최근인 2017년에는 1, 450, 243명으로 증가하였다. 유아교육기관 이용의 확대 배경으로는 기혼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증가와 가족형태의 변화 및 국가의 보육비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가족의 고유 기능이었던 보육은 오늘날 교육이나 치유 등의 다양한 기능까지도 포함하여 영유아 보육 및 교육시설로 옮겨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의 유아교육기관은 단순 돌봄의 차원을 넘어서는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

      영·유아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보육교사이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보육교사를 장시간 영유아와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으로 이해한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Lee, 2000; Lee, 2001; Choi, 2001)이 영유아의 발달 및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에 보육교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함을 강조한다. 보육교사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6년부터 승급 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고, 2009년부터는 표준보수교육과정이 개발되어 관련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3월부터는 보육교사 자격의 취득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은 꾸준히 강조되어 새로운 근무환경과 사회 제도를 뒤따르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보육교사는 영유아가 기관에 맡겨진 긴 시간동안 보호와 양육 그리고 교육의 서비스와 건강·영양 및 안전을 제공하며,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책임져야 할 의무(영유아보육법 제1조)를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되었다.

      2013년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법정 근로시간 이상의 근무, 대체교사의 부재, 업무량 과다, 열악한 근무환경, 보수 불만족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 전국 보육 실태조사에서 밝힌 바로는 하루 일과에 지쳐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보육교사의 응답이 59.8%, 업무피로는 56.4%, 직무 스트레스는 49.4%에 달하였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6). 이러한 자료는 보육교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적신호가 왔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보육교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아교육현장에서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2013)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그냥 참고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장시간에 걸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하면 소진을 야기할 수 있다(Yong and Yue, 2007). 소진 개념은 과다한 근무 시간, 과도한 업무량, 과도한 일 강도에 의해 야기되는 정신적 및 신체적 고갈을 기술하기 위해 Freudenberger(1974)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소진은 직무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정서적 고갈과 비인간화, 개인적 성취감 결여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Maslach and Jackson, 1981), 사람들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인 문제를 도와주는 인간 봉사직 직업인과 교사, 의사, 사회복지사, 상담원 등의 대인서비스 관련 전문직 종사자들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만성적 반응이다(Leiter and Malsch, 1999).

      소진은 개인과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ong and Yue, 2007). 소진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교사의 일상적인 습관의 혼란, 일에 대한 열정과 창의성 감소, 집중력 저하, 자존감 감소, 교실에서의 자기통제 상실, 과도하지 않은 스트레스에의 과잉반응을 포함한다. 소진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서비스 질 저하, 사기 저하, 일과 삶에 대한 흥미 상실, 학생이나 행정에 대한 무관심, 비능률을 포함한다. 소진에 의해 야기되는 학교 관련 가장 큰 문제는 학생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이다. 이것은 어린 영유아를 상대하는 보육교사의 경우 특히 중요하다. 교사의 영향력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기 때문이다.

      연구(Kang 2015; Cha, 2013; Hong, 2016)에 따르면, 소진된 교사는 영·유아에게 일관성 없이 부정적인 감성을 내세워 강압적이거나 방임적인 훈육태도를 취하고 비논리적인 설명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육교사는 소진할 경우 영·유아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고 상호작용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때문에 보육교사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보육교사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찾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영유아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초기 소진 관련 연구는 소진을 일으키는 개인 요인을 찾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후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옮겨졌고 최근에는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관계나 영향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개인마다 소진의 정도를 다르게 만드는 원인인 소진 보호요인에 중점을 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8). 선행연구는 소진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성격강점, 회복탄력성(Hwang and Chea, 2017), 교사효능감(Kwon, 2017),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긍정정서, 내적 귀인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친화적 성격특성, 경력몰입, 교사민감성, 교직선택 동기, 내면적 감정노동, 여가만족, 역할수행, 전문성 인식, 직무만족도, 근무환경, 사회적지지, 업무보상, 원장리더십, 인간관계, 전문성 지원환경, 조직건강성, 조직문화, 조직헌신(Kim, 2018)을 도출하였고 아울러 소진 예방을 위한 국가적, 조직적인 지원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개입적 대안들을 선행연구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소진위험을 통제할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Wendy et al.(2010)은 소진 예방을 위해 시도된 개입적 프로그램들을 개별적 차원의 접근, 조직적 차원의 접근 그리고 개별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을 결합한 통합적 차원의 접근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개별적 차원은 주로 인지 행동 훈련, 상담, 의사소통 훈련, 명상이나 음악 감상, 웃음치료, 긴장 이완훈련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전체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이 시도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개별적 차원 접근의 경우 소진을 야기하는 환경적 요인을 통제해야 하는 어려움 없이 개인 심리적 요인의 변화를 도모하는 교육과 훈련만으로 효율적인 소진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또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방법으로 개인 심리적인 요인의 변화를 시도한 개별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 Lee et al.(2017)은 보육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목적으로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능력, 분노통제력 증진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였다. Kim(2015)은 성격강점이 소진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강점을 활용한 행복감 증진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긍정정서 증진과 직무에 대한 가치 및 동기를 얻도록 하였다. On(2016)는 긍정심리학을 기초로 유아교사의 감정노동과 직무 스트레스 대처 능력 증진에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진 예방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교사의 소진 예방을 위한 개입적 시도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소진을 완화하도록 돕는 여러 개인 심리적 보호요인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선행연구들은 성격강점, 회복탄력성, 교사효능감, 공감능력, 자기효능감, 긍정정서, 내적 귀인성향, 스트레스 대처방식, 심리적 안녕감, 임파워먼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친화적 성격특성 나아가 사회적지지, 업무보상, 조직건강성, 조직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들을 보호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스트레스 대처능력, 분노통제, 긍정정서 증진 등과 같이 제한된 변인에만 초점을 둔 소진 예방의 개입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보육교사들을 위한 소진 예방 내지는 대처 관련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주제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한된 서너 가지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소진 관련 요인을 모두 포함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심리적 지원 및 소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수요자인 보육교사의 요구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갖고 있다. 보육교사는 다양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고, 전문성과 자질을 위한 직무연수, 자격연수, 보수교육, 승급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소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소진 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시 보육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소진 예방 및 처치 관련 변인들을 근거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제를 탐색하였고, 이러한 주제에 입각하여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각 주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요구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요구가 소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보육교사를 위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 320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보육교사에게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요구분석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였고 직접 배부와 회수의 과정을 거쳤다. 설문지 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응답이 포함된 20부를 제외한 30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reschool teachers
          
          

        

        
          
            
              	
              	N
              	%
            

          
          
            	type of daycare center
            	  public/national
            	35
            	11.7
          

          
            	    corporate
            	76
            	25.3
          

          
            	    home
            	51
            	17.0
          

          
            	    company
            	28
            	9.3
          

          
            	    private
            	110
            	36.7
          

          
            	final degree of education
            	    high school
            	10
            	3.3
          

          
            	    2 year college
            	147
            	49.0
          

          
            	    4 year college
            	114
            	38.0
          

          
            	    master
            	29
            	9.7
          

          
            	caring children
            	  infant
            	194
            	64.7
          

          
            	  early children
            	97
            	35.3
          

          
            	marital status
            	  unmarried
            	157
            	52.3
          

          
            	  married
            	143
            	47.7
          

        

        

      

      
        2. 측정도구
        
          가. 소진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Maslach and Jackson(1981)의 Maslach Burnout Inventory(MBI)를 Kim(1992)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 고갈(9문항), 비인간화(5문항), 개인적 성취감 결여(8문항)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문항수는 22개이다. 각 항목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Likert식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α)는 소진 전체 .899, 정서적 고갈 .885, 비인간화 .822, 개인적 성취감 결여 .823으로 나타났다.

        

        
          나.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요구
          보육교사가 요구하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로 구성된 조사지를 제작하였다. 이 설문지의 주제는 Kim(2018)이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보육교사의 소진 관련 변인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원래 소진 관련 변인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 심리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환경적 요인은 프로그램을 통해 통제하거나 개인의 노력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우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변화 가능한 개인 심리적 요인만을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주제로 선정된 소진 관련 개인 심리적 요인은 총 11개이다. 이 중 10개는 보호요인 10개를 증진시키는 주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위험요인을 대처할 수 있는 주제이다. 설문대상자들에게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한 항목별 요구를 5점 척도(1: 전혀 필요 없다 2: 별로 필요 없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다 5: 꼭 필요하다)로 제시하여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한 요구 정도를 파악하고 항목 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보육교사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와 그에 따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mes and contents of burnout prevention program for preschool teacher
            
            

          

          
            
              
                	　 No
                	themes
                	contents
              

            
            
              	1
              	improvement of empathy ability
              	improv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share the feelings of early children, parents and peer teachers.
            

            
              	2
              	improvement of self-efficacy
              	strengthening the belief teachers have in their own abilities to meet the challenges ahead of them and complete a task successfully.
            

            
              	3
              	improvement of self-esteem
              	increasing the confidence in their own worth
            

            
              	4
              	attribution training
              	improving teachers’ beliefs in the causes of their own failure and successes
            

            
              	5
              	improvement of stress management ability
              	improving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manage stress
            

            
              	6
              	improving happiness based upon personality strength
              	improving the sense of happiness by identify and utilizing type of personality strength closely related to happiness
            

            
              	7
              	improvement of empowerment
              	encouraging and supporting the ability for teachers to do something
            

            
              	8
              	improvement of self-resilience
              	improving the ability to adapt well in the face of adversity
            

            
              	9
              	improvement of positivity
              	helping teachers to have positive attitude to interpersonal relation and what they want
            

            
              	10
              	enhancement of internal control
              	helping teachers to maintain efficient relations by controlling their life and thought well
            

            
              	11
              	dealing with emotional labor
              	helping teachers to flexibly deal with emotional labor they experience unevitably in working places
            

          

          

        

        
          다.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Ver.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 분석에 앞서 연구대상자인 보육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11개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을 위해서는 첫째,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요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11개 프로그램별 응답 유목 간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을 산출하였다. 둘째,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한 요구가 소진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전체 집단을 사분위 점수로 나누어 소진 하위집단과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였고 두 집단 간 평균차 검증을 수행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문제에 따라 보육교사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요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사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 요구 분석 
        먼저, 연구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요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11개 프로그램별 응답 유목 간 빈도와 백분율 그리고 기술통계량(평균, 표준편차)을 산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Needs for burnout prevention program 
          
          

        

        
          
            
              	No
              	themes
              	f (%)
              	M
              	SD
            

            
              	1. not need much
              	2. not need
              	3. be
average
              	4.need
              	5. very to meed
            

          
          
            	1
            	  improvement of empathy ability
            	3
(1.0)
            	5
(1.7)
            	58
(19.3)
            	152
(50.7)
            	82
(27.3)
            	4.02
            	.79
          

          
            	2
            	  improvement of Self-efficacy
            	3
(1.0)
            	9
(3.0)
            	63
(21.0)
            	149
(49.7)
            	76
(25.3)
            	3.95
            	.81
          

          
            	3
            	  improvement of self-esteem
            	3
(1.0)
            	7
(2.3)
            	57
(19.0)
            	136
(45.3)
            	97
(32.3)
            	4.06
            	.84
          

          
            	4
            	  attribution training
            	3
(1.0)
            	13
(4.3)
            	93
(31.0)
            	132
(44.0)
            	59
(19.7)
            	3.77
            	.85
          

          
            	5
            	  improvement of stress 
management ability
            	3
(1.0)
            	11
(3.7)
            	38
(12.7)
            	114
(38.0)
            	134
(44.7)
            	4.22
            	.88
          

          
            	6
            	  promoting sense of happiness 
based upon personality strength
            	3
(1.0)
            	9
(3.0)
            	65
(21.7)
            	123
(41.0)
            	100
(33.3)
            	4.03
            	.87
          

          
            	7
            	  improvement of empowerment
            	2
(0.7)
            	8
(2.7)
            	73
(24.3)
            	134
(44.7)
            	83
(27.7)
            	3.96
            	.83
          

          
            	8
            	  improvement of self-resilience
            	4
(1.3)
            	4
(1.3)
            	76
(25.3)
            	126
(42.0)
            	90
(30.0)
            	3.98
            	.85
          

          
            	9
            	  improvement of positivity
            	1
(0.3)
            	9
(3.0)
            	62
(20.7)
            	135
(45.0)
            	93
(31.0)
            	4.03
            	.82
          

          
            	10
            	  enhancement of internal control
            	2
(0.7)
            	10
(3.3)
            	74
(24.7)
            	126
(42.0)
            	88
(29.3)
            	3.96
            	.86
          

          
            	11
            	  dealing with emotional labor
            	3
(1.0)
            	8
(2.7)
            	52
(17.3)
            	112
(37.3)
            	125
(41.7)
            	4.16
            	.87
          

        

        

        우선 응답 빈도를 계산해 보면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로 필요하다고 보는 긍정적인 응답률(4.필요하다+5.꼭필요하다)이 63.7%~82.7%의 범위를 보여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들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가장 높은 주제는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능력 증진(82.7%)이었고, 가장 낮은 프로그램의 주제는 귀인훈련(63.7%)이었다. 이는 평균으로 산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능력 증진(M=4.22)이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으며 그 다음은 감정노동 대처(M=4.16)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인 주제는 귀인훈련(M=3.77)과 자기효능감 향상(M=3.95)이었다.

      

      
        2. 보육교사의 소진 상· 하위 집단에 따른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요구 차이 
        연구 문제에 따라 보육교사의 소진 정도에 따라 요구하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소진 수준 집단을 아래의 <Table 4>와 같이 상, 중, 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집단 간 평균차 검증을 수행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차례로 제시하였다.

        
          <Table 4> 
				
          

          
            Group classification of burnout sub-factors according to a quartile score
          
          

        

        
          
            
              	
              	below Q1
              	Q1~Q4
              	aboveQ4
              	 Total
            

            
              	low group
              	middle group
              	high group
            

          
          
            	emotional exhaustion
            	73
(24.3)
            	147
(49.0)
            	80
(26.7)
            	300
(100)
          

          
            	depersonalization
            	89
(29.7)
            	141
(47.0)
            	70
(23.3)
            	300
(100)
          

          
            	lack of personal achievement
            	76
(25.3)
            	156
(52.0)
            	68
(22.7)
            	300
(100)
          

          
            	total burnout
            	76
(25.3)
            	147
(49.0)
            	77
(25.7)
            	300
(100)
          

        

        
          
            f (%)
          

        

        

        
          가. 소진 전체에서 상위·하위 집단 간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요구도 차이
          <Table 5>는 소진 전체점수에서 상위·하위집단 간 11개 프로그램별로 요구도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감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 자기효능감 향상과 관련된 주제, 성격강점 기반 행복증진과 관련된 주제,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주제를 지닌 프로그램 등 4개의 프로그램 주제에서 요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7개 프로그램에서는 평균 간 차이가 없었다. 다만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평균점수의 크기만을 비교한다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위집단의 점수가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Table 5> 
				
            

            
               t-test between high and low burnout group(burnout total) 
            
            

          

          
            
              
                	theme
                	high group
                	
                	low group
                	
                  
                    t
                  
                
              

              
                	
                  M
                
                	
                  SD
                
                	
                  M
                
                	
                  SD
                
              

            
            
              	  improvement of empathy ability
              	3.73
              	.91
              	
              	4.30
              	.69
              	4.39***
            

            
              	  improvement of Self-efficacy
              	3.78
              	.87
              	4.13
              	.88
              	2.49*
            

            
              	  improvement of self-esteem
              	4.03
              	.87
              	4.12
              	.91
              	.64
            

            
              	  attribution training
              	3.68
              	.85
              	3.95
              	.89
              	1.93
            

            
              	  improvement of stress management ability
              	4.23
              	.94
              	4.36
              	.80
              	.86
            

            
              	  promoting sense of happiness based upon personality strength
              	3.91
              	.86
              	4.24
              	.85
              	2.37*
            

            
              	  improvement of empowerment
              	3.78
              	.94
              	4.09
              	.82
              	2.19*
            

            
              	  improvement of self-resilience
              	3.84
              	.93
              	4.13
              	.87
              	1.97
            

            
              	  improvement of positivity
              	3.94
              	.86
              	4.16
              	.78
              	1.67
            

            
              	  enhancement of internal control
              	3.91
              	.86
              	4.09
              	.85
              	1.32
            

            
              	  dealing with emotional labor
              	4.10
              	.95
              	4.29
              	.81
              	1.29
            

          

          
            
              
                *p<.05 ***p<.001 
              
            

          

          

        

        
          나. 정서적 고갈에서 상위·하위 집단 간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요구도 차이
          <Table 6>은 소진 하위 영역 중 정서적 고갈 영역에서 상위·하위집단 간 11개 프로그램별로 요구도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다. 표를 살펴보면, 공감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를 지닌 프로그램에서만 정서적 고갈 하위집단의 요구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그 외 나머지 10개 프로그램에서는 평균 간 차이가 없었다.

          
            <Table 6> 
				
            

            
              t-test between high and low burnout group(emotional exhaustion) 
            
            

          

          
            
              
                	theme
                	high group
                	
                	low group
                	
                  t
                
              

              
                	
                  M
                
                	
                  SD
                
                	
                  M
                
                	
                  SD
                
              

            
            
              	  improvement of empathy ability
              	3.90
              	.94
              	
              	4.26
              	.73
              	2.64**
            

            
              	  improvement of self-efficacy
              	3.93
              	.87
              	4.07
              	.90
              	1.00
            

            
              	  improvement of self-esteem
              	4.20
              	.82
              	4.15
              	.92
              	.35
            

            
              	  attribution training
              	3.80
              	.86
              	3.92
              	.86
              	.84
            

            
              	  improvement of stress management
              	4.40
              	.89
              	4.32
              	.86
              	.60
            

            
              	  improving sense of happiness based on personality strength
              	4.08
              	.90
              	4.22
              	.85
              	1.02
            

            
              	  improvement of empowerment
              	3.88
              	.95
              	4.03
              	.78
              	1.09
            

            
              	  improvement of self-resilience
              	3.98
              	.91
              	4.07
              	.87
              	.65
            

            
              	  improvement of positivity
              	4.10
              	.89
              	4.16
              	.76
              	.48
            

            
              	  improvement of internal control
              	4.04
              	.89
              	4.05
              	.81
              	.13
            

            
              	  dealing with emotional labor
              	4.21
              	.95
              	4.29
              	.82
              	.52
            

          

          
            
              
                *p<.05 ***p<.001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평균점수 크기만을 비교한다면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하위집단의 점수가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다. 비인간화에서 상위·하위 집단 간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요구도 차이
          <Table 7>은 소진 하위 영역 중 비인간화 영역에서 상위·하위집단 간 11개 프로그램별로 요구도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감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 자기효능감 향상과 관련된 주제, 성격강점 기반 행복증진과 관련된 주제,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주제를 지닌 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에서 비인간화 하위집단의 요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7> 
				
            

            
              t-test between high and low burnout group(depersonalization) 
            
            

          

          
            
              
                	theme
                	high group
                	
                	low group
                	
                  t
                
              

              
                	
                  M
                
                	
                  SD
                
                	
                  M
                
                	
                  SD
                
              

            
            
              	  improvement of empathy ability
              	3.71
              	.92
              	
              	4.21
              	.76
              	3.75***
            

            
              	  improvement of self-efficacy
              	3.67
              	.86
              	4.12
              	.86
              	3.28***
            

            
              	  improvement of self-esteem
              	4.04
              	.88
              	4.10
              	.91
              	.41
            

            
              	  attribution training
              	3.60
              	.86
              	3.87
              	.86
              	1.94
            

            
              	  improvement of stress management
              	4.17
              	.93
              	4.36
              	.88
              	1.30
            

            
              	  improving sense of happiness based on personality strength
              	3.89
              	.84
              	4.18
              	.85
              	2.18*
            

            
              	  improvement of empowerment
              	3.81
              	.94
              	4.10
              	.77
              	2.12*
            

            
              	  improvement of self-resilience
              	3.89
              	.96
              	4.10
              	.87
              	1.49
            

            
              	  improvement of positivity
              	3.91
              	.88
              	4.17
              	.82
              	1.89
            

            
              	  improvement of internal control
              	3.89
              	.88
              	4.07
              	.85
              	1.32
            

            
              	  dealing with emotional labor
              	4.16
              	.99
              	4.22
              	.88
              	.46
            

          

          
            
              
                *p<.05 ***p<.001 
              
            

          

          

          나머지 7개 프로그램에서는 평균 간 차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평균점수의 크기만을 비교한다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위집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라. 개인적 성취감 결여에서 상위·하위 집단 간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요구도 차이
          <Table 8>은 소진 하위 영역 중 개인적 성취감 결여 영역에서 상위·하위집단 간 11개 프로그램별로 요구도 평균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다.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공감능력 향상과 관련된 주제부터 감정노동 대처와 관련된 주제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11개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개인적 성취감 결여 하위집단의 요구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요컨대,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들이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개인적 성취감 결여 여부에 따라 가장 큰 요구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Table 8> 
				
            

            
              t-test between high and low burnout group(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 
            
            

          

          
            
              
                	theme
                	high group
                	
                	low group
                	
                  t
                
              

              
                	
                  M
                
                	
                  SD
                
                	
                  M
                
                	
                  SD
                
              

            
            
              	  improvement of empathy ability
              	3.66
              	.84
              	
              	4.29
              	.76
              	4.70***
            

            
              	  improvement of self-efficacy
              	3.65
              	.89
              	4.24
              	.78
              	4.23***
            

            
              	  improvement of self-esteem
              	3.78
              	.93
              	4.25
              	.82
              	3.23**
            

            
              	  attribution training
              	3.51
              	.80
              	3.96
              	.87
              	3.19**
            

            
              	  improvement of stress management
              	3.96
              	.97
              	4.39
              	.78
              	3.00**
            

            
              	  improvement of sense of happiness based on personality strength
              	3.76
              	.95
              	4.29
              	.83
              	3.54**
            

            
              	  improvement of empowerment
              	3.69
              	.92
              	4.14
              	.80
              	3.15**
            

            
              	  improvement of self-resilience
              	3.75
              	.92
              	4.21
              	.79
              	3.23**
            

            
              	  improvement of positivity
              	3.82
              	.86
              	4.22
              	.79
              	2.90**
            

            
              	  improvement of internal control
              	3.71
              	.90
              	4.17
              	.87
              	3.15**
            

            
              	  dealing with emotional labor
              	3.88
              	.94
              	4.36
              	.81
              	3.24**
            

          

          
            
              
                *p<.05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소진 관련 요인 중 개인 심리적 변인을 주제로 다룬 11가지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가정 하에 보육교사가 가장 요구하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는 무엇인지,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요구가 소진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보육교사의 요구 수준을 알아볼 수 있었고 소진 정도에 따른 요구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소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살펴본 결과 11개 프로그램의 주제에 대해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긍정적(필요하다, 꼭 필요하다)인 반응을 나타냈다. 전체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요구 점수는 평균 4.01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보육교사들이 소진 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교사는 직무의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진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유아교사가 심리적 소진을 별로 겪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Moon and Oh(2016)의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가 지각하는 소진 평균 점수가 2.46(5점 만점), Lee(2017)의 연구에서는 2.47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도 평균 소진 점수는 2.59로 나타나 중앙치를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 정도에 대한 이러한 조사 결과는 많은 유아교사가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소진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아교사의 소진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진의 정도가 낮게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언급 없이 유아교사가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관련 통계 자료에만 기초해서 보면 유아교사의 소진에 대한 연구 근거는 매우 미약해 보인다. 통계적으로 소진 점수가 낮게 나오는 이유는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소진 정도에 대한 응답을 솔직하게 하지 않았을 수 있다. 이는 특히 학급 수가 많지 않은 어린이집의 교사의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원장이 내가 표시한 것을 보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솔직하게 답을 하지 못했을 수 있다. 둘째, 실제로 소진을 별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소진을 느낄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현 상황에 적응했을 수 있다.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 모두에 대해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가 보다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따른 요구의 우선순위를 알아본 결과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능력 증진(M=4.22), 감정노동 대처(M=4.16), 자아존중감 증진(M=4.06), 성격강점 기반 행복증진(M=4.03), 긍정성 증진(M=4.03), 공감능력 향상(M=4.02), 자아탄력성 증진(M=3.98), 임파워먼트(M=3.96), 내적통제성 증진(M=3.96), 자기효능감 향상(M=3.95), 귀인 훈련(M=3.77) 순으로 나타났고, 요구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의 주제는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능력 증진(82.7%)이었다. 보육교사는 직무상에서 경험하는 소진을 스트레스의 문제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거나 현재 보육교사가 가장 높게 지각한 문제가 스트레스라는 것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 교사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다루는 프로그램에 특히 관심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와 비슷하게 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소진 예방 프로그램 영역별 요구 정도를 분석한 Kim(2014)의 연구에서도 정서조절 및 대처가 1위를 차지하였다.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Lee(2016)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하게 정서 조절 및 대처 영역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 보육교사 소진 문제 해결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와 관련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주제로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기술을 다룬다면 보육교사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보육교사의 소진 정도에 따른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의 요구 정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소진의 세 가지 하위영역에 따른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에 대한 요구에서 차이를 보였다. 소진의 정서적 고갈 영역의 경우에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공감능력 향상 주제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비인간화 영역의 경우에는 공감능력 향상, 자기효능감 향상, 성격강점 기반 행복증진과 임파워먼트에서만 차이를 보였지만, 개인적 성취감 결여의 경우에는 모든 주제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 소진의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하면, 소진 정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소진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교사는 정서적으로 고갈로 인해, 또 어떤 교사는 비인간화로 인해, 또 어떤 교사는 개인적 성취감 결여가 소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또한 소진 양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감능력 향상 주제의 경우 전체적 요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 순위의 요구를 보였으나 소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소진 하위집단이 상위집단에 비해 소진 하위영역 모두에서 공감능력 향상의 주제를 유의미하게 높게 요구하였다. 이는 소진 하위집단에서 영유아 및 학부모의 심리를 민감하게 파악하여 소통하는 능력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진 상위집단의 경우 일관성 있게 소진 하위영역 모두에서 스트레스 대처 및 관리 능력 증진과 감정노동 대처 주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진된 교사일수록 스트레스나 감정노동과 같은 부정적 개념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가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소진이 높은 보육교사는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주제로 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소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요구도를 전체적으로 비교한 결과, 소진 상위 집단보다 하위집단에서 소진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예방적 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소진을 경험하고 있는 교사보다는 소진 정도가 낮은 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 관심과 참여 동기가 높아 소진 예방의 효과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소진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에는 예방 프로그램보다는 처치 프로그램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사 시점과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 설정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즉, 특정 학기나 기관 평가, 사회적 분위기 등에 따라서 보육교사의 소진과 요구하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 주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소진 예방 프로그램 개발의 주제 선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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